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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병든 자녀 어떻게 도울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

요- 21:10

너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하다 부모라면 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

극히 다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

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절실한 것

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예수님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소중한 생선이라면 나에게도 소중하다 지금 네가 잡은 생산을 가져와보라 어떤 생선

이냐 크기는 맛은 어떨까 잘 팔리겠지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이 생선 구워줄까? ? ? ? . ? ?

배고팠지 바로 이런 관심은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 부모에게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고 귀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십시?

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맘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소중하다면 이 아빠도 소중하단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소중한 아이니까 라고 말입.“ …”

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

요- 21:1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 즉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굶주려 있었기에 그 상태로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나누었.

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기 전 그들의 굶주려 있고 갈증난 육체와 마음

을 사랑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우기 전 홀로서기부터 요구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

게 됩니다.

내양을 먹이라“ ”

요- 21:17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믿어주고 그에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

문제 있는 아이일수록 부모가 믿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은

양약이고 보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에수님은 철저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셨

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에게 에수님은 한번도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교훈 한,

번 하시지 않고 그 위대한 대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만든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심어 주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